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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육가공품정의

2020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조사(요약)

■ 식육가공품이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을 말함

• 햄류는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부위에 따라 분류, 정형, 염지한 후 숙성, 건조, 훈연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으로 햄,

생햄, 프레스햄(육함량 75% 이상) 등이 있음

• 소시지류는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 그대로 또는 염지하여 분쇄, 세절 후 식품을 첨가해 훈연 또는 가열처리, 저온 발효

숙성 또는 건조, 또는 케이싱(돼지의 장 또는 양의 장 등으로 만든 소시지 껍질)에 충전해 냉장 냉동한 것으로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등이 있음(육함량 70% 이상)

• 베이컨류는 돼지의 복부육 또는 특정부위육을 정형, 염지 후 그대로 또는 식품을 첨가해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임

• 건조저장육류는 식육을 그대로 또는 식품을 첨가 후 건조하거나 열처리하여 건조한 것(육함량 85% 이상)

• 양념육류는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에 식품을 첨가하여 양념하거나 이를 가열 등 가공한 것으로 양념육(육함량 60%

이상), 분쇄가공육제품(육함량 50% 이상의 햄버거 패티, 미트볼, 돈가스, 치킨너겟 등), 갈비가공품,

천연케이싱(돼지의 장 또는 양의 장으로 만든 껍질에 육류가공품을 채운 제품)으로 분류함

•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육을 주원료로 물로 추출하거나 식품을 첨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끓는 물에서 고아낸 육수,

사골육수, 곰탕, 삼계탕 등을 말함

• 식육함유가공품은 식육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한 것으로 위 6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 및 식품공전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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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 홈페이지

<식육가공품 유형별 주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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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육가공품 원료 수급 현황

2018년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된 육류 소비량은 전년 대비 13.2% 증가한 663,369톤

돼지고기 322,496톤(20.8%↑), 닭고기 268,825톤(8.5%↑), 쇠고기 72,048톤(1.3%↑)

■ (돼지고기·닭고기 사용량 증가) 2018년 식육가공품의 주요 원료인 육류의 총 사용량은 663,369톤으로 축종별로는

돼지고기 사용량이 43.5%, 닭고기 36.2%, 쇠고기 9.7%의 비중을 차지함

• 2018년 돼지고기 원료 사용량은 2016년 대비 44.3%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이고, 닭고기 사용량은

268,825톤으로 2016년 대비 57.4% 증가함

• 돼지고기 국산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18년 75.2%, 닭고기는 87.2%로 높은 자급률을 유지한 반면 쇠고기는

23.1%로 자급률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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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 내 축종별 원료 사용량> (단위: 톤,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년~2018년). 각 연도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자료로 재구성함

1) 원료 사용량은 연도별 사업체 표본 선정 결과에 따라 품목별 편차가 존재하여 해석에 유의 필요

■ 2016년 대비 2018년 소시지, 베이컨, 양념육류, 분쇄가공육류, 기타 육가공품의 원료 사용량은 증가한 반면, 햄류,

육포, 축산물 조림의 원료 사용량은 감소함

• 2018년, 햄류는 주원료인 돼지고기의 사용량이 2년 사이 18.7% 감소한 반면, 닭고기의 사용량은 49.9%

증가하였으며, 이는 다이어트 등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닭가슴살 등의 수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임

• 소시지류와 베이컨류의 주요 원료 사용량은 최근 3개년 계속 증가해왔으며, 소시지류의 원료 사용량은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모두 증가세를 보였고, 베이컨류는 돼지고기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

• 양념육류는 2017년 닭고기 사용량이 전년 대비 130%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5.3% 감소하였고,

분쇄가공육은 전년 대비 돼지고기(86.2%), 닭고기(61.8%), 쇠고기(82.5%) 사용량이 모두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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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실적

2018년 식육가공품 생산액 5조 6천억 원(2.4%↑) 출하액 6조 7억 원(5.6%↑)

소시지류(5.8%↑), 양념육류(10.5%↑), 건조저장육류(3.3%↑), 식육함유가공품(28.9% ↑) 전년 대비 생산액 증가

<식육가공품 연도별 생산 규모> (단위: 톤,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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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 유형별 생산 규모> (단위: 톤, 억원, %)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년~2018년). 각 연도별 식품 등 생산실적 자료로 재구성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년~2018년). 각 연도별 식품 등 생산실적 자료로 재구성함

* 2016년 식육가공품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는 생산업체들의 자체 입력 과정에서 과다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소시지·양념육류 생산 증가) 식육가공품 생산 규모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생산량은

1,260,730톤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 생산액은 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함

• 2018년 기준 식육가공품 유형별 생산 규모는 양념육류가 전체의 59.3%, 햄류가 18.2%, 소시지류가 9.5%,

식육추출가공품이 6.9%, 베이컨류 2.1%, 건조저장육류 2.0%, 식육함유가공품 2.0% 순으로 나타남

• 1인 가구 및 캠핑 인구 증가, HMR 제품 다양화로 양념육류(10.5%), 소시지류(5.8%), 식육함유가공품(28.9%)

생산이 증가한 반면, 조리냉동식품 및 배달 음식 시장 확대 영향으로 햄류(-10.0%), 식육추출가공품(-22.5%),

베이컨류(-11.7%) 생산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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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식육가공품 수출량은 4,062톤(전년 대비 1.8%↑) 수입량은 14,030톤(전년 대비 3.4%↑)

2019년 수출액은 20,457천 달러(전년 대비 0.6%↑), 수입액은 55,324천 달러(전년 대비 3.0%↑)로 소폭 증가

수입액수출액

<식육가공품 수출입 현황> (단위: 톤, 천달러)

※ 관세청 (2020.08.27.). 수출입무역통계

*  HS코드 : 햄류(1602.41.1000, 1602.42.1000, 1602.49.1000), 소시지류(1601.00.1000, 1601.00.9000), 건조저장육류

(1602.50.9000), 식육추출가공품(삼계탕 HS코드 1602.32.1010)

**  각 식육가공품 품목과 일치하는 HS코드가 없어 대표적인 코드를 적용한 값으로,  실제 국가 전체 식육가공품 수출 실적과는 차이가 있음

■ (미국과 필리핀 대상 수출량 증가) 2019년 국가별 식육가공품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액 기준으로 미국, 일본,

필리핀, 대만 순이었고, 수입액 기준으로 미국, 덴마크, 호주, 스페인 순임

• 중국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식육가공품 최대 수출국이었으나, 사드 배치의 영향 등으로 수출량이 급감함

• 2018년 우리 정부와 필리핀 관계 당국과의 수출 검역 위생 협상을 통해 햄, 소시지, 삼계탕 등 열처리 축산물에 대한

필리핀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함

4. 수출입 실적

■ (식육가공품 수출 수입 증가세 유지) 2019년 식육가공품의 수출량은 4,062톤으로 전년 대비 1.8%, 수출액은

20,457천 달러로 0.6% 증가했으며, 수입량은 14,030톤으로 전년 대비 3.4%, 수입액은 55,324천 달러로 3.0%

증가함

• 햄류의 수출량은 2019년 858톤으로 전년 대비 43.2% 증가했고, 소시지는 728톤으로 전년 대비 18.6%,

건조저장육류는 90톤으로 전년 대비 47.5% 증가를 기록함

• 한편 햄류의 수입량은 2016년 이후 계속 감소해 2019년에는 2,791톤(13,233천 달러)을 기록했고, 소시지류

수입량은 대체로 증가해 2019년 10,829톤의 수입량과 39,766천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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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통 및 판매 현황

■ (햄·소시지 소매 판매액 증가세 주춤) 식육가공품의 소매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햄류, 소시지류를 합해 약 1조

5천5백억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수치임

• 2015년 이후 명절 선물세트 판매 증가, 홈술, 혼술 트렌드의 확산으로 인한 안주 소비 증가, 캠핑 문화 확산, HMR

시장 활성화로 인해 햄, 소시지 판매는 꾸준히 증가해 옴

• 분기별로 보면 설 명절이 있는 1분기와 추석 명절 및 캠핑 시즌이 있는 3분기의 햄, 소시지 판매액이 크게 나타남

• 소매채널별로는 할인행사가 많은 할인점의 점유율이 4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체인슈퍼(20.5%)로

나타났고, 편의점은 판매액이 계속 증가해 2017년 점유율 16.1%에서 2019년 19.0%로 가장 크게 증가함

• 제품별로는 일반햄의 판매액은 2017년 이후 증가세에 있지만, 캔햄과 소시지의 판매액은 2019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식육가공품 중 햄, 소시지, 베이컨의 유통 구조 내 B2B와 B2C 비율은 각각 50% 수준

캔햄의 온라인 유통 규모는 약 20%, 나머지 햄(캔햄 제외), 소시지, 베이컨은 10% 미만

■ (햄은 B2B가 50% 이상, 소시지·베이컨은 약 50%) 식육가공품의 국내 유통은 기업체 대상 B2B와 소비자 대상 소매점

및 온라인 판매인 B2C로 구분되는데 비율은 5:5 수준임

• 햄류는 B2B가 58%, B2C가 42%로 기업 대상 판매량이 다소 많은 편이고, 소시지류와 베이컨류는 B2B와 B2C가

각각 50%로 추정됨

• 햄(캔햄 제외), 소시지, 베이컨의 온라인 유통 비율은 전체의 10% 미만이고, 캔햄은 온라인 유통 비율이 약 20%

정도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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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012

(36.9)

1,016,458

(35.7)

1,007,042

(35.0)

494,593

(63.4)

530,754

(63.3)

557,665

(63.1)

563,992

(64.3)
542,298

(65.0)

1,351,387
1,446,712

1,510,677
1,580,451 1,549,340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햄/소시지 소매 시장 규모> (단위: 백만원, %)

※ 소매점유통POS데이터, aTFIS(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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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 동향 및 트렌드 분석

코로나 19 확산으로 가정식이 늘어나면서 식육가공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가정식 반찬용과 술 안주용으로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식육가공품 소비 증가

■ (전년 대비 식육가공품 구입 증가) 식육가공품 구매 및 소비 행태와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소비자 500명 대상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 19 이전인 전년 대비 소시지류, 햄류의 구입률이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의 식육가공품 구입률은 햄류(28.8%), 소시지류(28.2%)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가구 형태에 따라서 미혼

독립 가구는 햄류(37.5%)와 베이컨류(20.0%) 구입률이 높았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시지류(30.0%),

햄류(28.6%)의 구입률이 높음

• 햄/소시지/베이컨 구입 빈도는 평균 월 1.7회였으며, 미혼 독립 가구와 초등/중고등 자녀 가구가 자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구입액은 중고등 자녀 가구가 22,000원으로 가장 많음

• 햄/소시지/베이컨 구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맛 품질(식감, 육즙 등)이 24.4%, 브랜드/제조사는 12.8%,

육함량(고기 함량)이 12.8%로 높게 나타났고, 원산지/원재료 9.5%, 가격 8.6%로 나타남

• 양념육류 중 쇠고기 양념육에 대한 관심은 1~2월, 9월 등 명절 기간에 높게 나타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양념육에 대한 관심은 휴가철인 12~1월, 7~8월에 높게 나타남

■ (코로나 19로 햄, 소시지, 베이컨류 관심 증가) 쇼핑 트렌드 분석 결과, 햄, 소시지, 베이컨류에 대한 관심은 2020년

3~5월에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 19의 확산에 의한 불안 심리로 저장용 식품 구입 및 외식을 기피하고 내식이

증가함에 따라 반찬용으로 햄, 소시지, 베이컨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유추됨

<오리고기 햄 제품>

다향오리 덕팸
농협목우촌

오리롤 슬라이스햄

<식감을 강조한 베이컨 제품>

에쓰푸드
존쿡델리미트 컨트리베이컨

롯데푸드
라퀴진 갈릭&페퍼 베이컨

<소포장 양념육 제품>

신세계푸드
‘올반 양념육’ 4종

대상
‘집으로ON 간편양념육’3종

<에어프라이어 전용 튀김류 제품>

하림 ‘에어프라이어 순살치킨’ 올반 ‘깐풍기’

• 최근에는 돼지고기 캔햄 외에 오리고기를 활용한 제품도 출시되며 다양한 육류 소비 트렌드가 나타났고, 프라이팬에

물을 넣어 굽는 ‘워터 프라잉’ 방식이나 에어프라이어 등 조리법이 다양해지면서 킬바사 소시지, 통베이컨 등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

• 1인 가구 대상 반찬 및 안주용으로 소포장 양념육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한 간편 조리

제품이 출시되고 있음

• 햄류에 대한 관심은 1월과 9월에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명절 선물세트 구입 때문으로 보이며, 소시지 및 베이컨류에

대한 관심은 3분기에 증가하는데 이는 캠핑 대표 음식인 소시지에 대한 수요가 캠핑 시즌에 증가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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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해외 시장 동향

2019년 세계 식육가공품 시장 규모는 증가세(2019년 4,237억 달러), 미국 · 중국이 주도

미국은 세계 최대 식육가공품 시장 규모 유지, 중국은 ASF(아프리카 돼지 열병) 사태 후 시장 규모 회복세

■ (식육가공품 세계 시장은 증가세) 전 세계 식육가공품 시장 규모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 약

4,23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6년 대비 11.5% 성장한 수치임

• 국가별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미국이 1,066억 달러 규모로 전체 시장의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611억 달러(14.4%), 독일 286억 달러(6.7%), 러시아 266억 달러(6.3%), 이탈리아 226억 달러(5.3%)

순이고, 우리나라는 39억 달러로 19위임

• 2019년 세계 햄/소시지 시장 규모는 1,543억 달러 규모로 전체 식육가공품 시장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냉장 식육 가공육(버거&그릴, 미트볼 등)은 689억 달러(16.3%), 조리식품(Cooked Meats–Packaged)은

618억 달러(14.6%)를 기록함

106,591 

51,720 

28,592 26,611 22,580 22,129 17,970 
12,401 11,595 

3,918 

미국 중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브라질 남아공 영국 한국

<2019년 국가별 식육가공품 시장 규모> (단위: 백만달러)

※ Global Market Data, GlobalData

1) 글로벌 식육가공품의 분류 기준에 따른 데이터로 국내 식육가공품 기준 시장 규모와는 차이가 있음

2) 식육가공품 : 햄/소시지, 베이컨, 냉장 식육 가공품, 조리식품(Cooked Meats – Packaged),  냉동식육가공육, 염장 식육 가공품

(Fermented Meats), 육즙소스(Bouillons & Stocks)

7-2. 글로벌 트렌드

① 저염, 저당 프리미엄 브랜드 출시

• 당분 및 나트륨이 적으면서도 고단백 간식류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염분과 당분을 줄이고 다양한 고급화를

통해 품질을 끌어올린 육류 스낵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임

• 관련 제조사들은 기존 육포 대비 덜 달고 덜 짜며 특징적인 맛 등 신규 메뉴를 출시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② 건강한 먹거리 선호로 클린 라벨(Clean Label)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을 중시하는 식품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식육가공품에서도 자연원료, 식물성 기반, 인공첨가물 미포함 등

다양한 부분에서 첨가물의 수를 줄이고 더욱 천연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는 등 클린 라벨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음.

특히 소비자들은 기존 관습적으로 사용되던 화학물질 등에 대해 우려하면서 제품 정보가 포장 라벨에 진실하고

명확하게 표기하기를 원하고 있음. 따라서 유기농, 천연원료 사용, 합성첨가물 미포함 등의 특성은 판매량이나

점유율 이외에도 브랜드 명성과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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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콤한 육가공품 수요 증가세

• 기존 소금과 후추 등 전통적인 양념으로 가공된 식육가공품에서 벗어나 최근 가장 인기를 끄는 육류 맛 키워드는

매콤함임. 세계화로 인해 소비자들이 좀 더 모험적인 맛을 시도해 볼 기회가 주어졌고 새로운 맛에 대한 호기심 및

관심 증가와 각 지역 특색을 띄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늘어나는 점이 강한 향과 매운 맛을 내세우는

카테고리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④ 한입 크기(Bite-Size) 핑거 푸드의 약진

• 한 손으로 집어먹기 쉬운 핑거 푸드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다양한 식육가공품 업체들은 기존 육류제품의 스낵 및

간편식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스낵류의 수요가 올라가고 바쁜 라이프 스타일과 줄어드는 여가시간 및 도시화로 인해

식사준비에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등 식습관이 변화하는 추세임

• 현재 간식은 전체 식사에서 거의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특히 아침과 점심 식사의 ‘간소화’ 또는 ‘간식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7-3. 주요 국가 시장 동향

■ (미국 육류 소비 꾸준히 증가) 미국의 식육가공품 시장 규모는 2015년부터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시장 규모는 2015년 대비 10.1% 증가를 기록함

• 미국의 식육가공품 시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육류 제품을 소비해 왔으며, 코로나 19 및 건강과 가축 사육에

대한 환경적 문제가 제기됨에도 여전히 소비량이 증가세임

• 최근 미국 소비자들의 육류소비량은 증가했지만 주 소비 육류는 쇠고기에서 닭고기로 전환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우려에 따라 레드 미트(red meat)에서 화이트 미트(white meat)로 소비 비중이 이동하고 있음

•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고기와 유사한 맛과 품질을 구현해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대체육 시장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육류 소비는 ASF 사태 이후 회복세) 중국의 식육가공품 시장 규모는 2015년 아프리카 돼지 열병 사태(ASF)로

감소하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517억 달러의 규모를 기록, 계속 성장할 전망임

• 중국은 여러 바이러스 및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인식 수준이 높아졌으며, 이에

맞춰 중국 내 대형 육류 수입업체들은 최첨단 가공 설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에서도 대체육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으며, 햄버거 패티, 소시지, 스테이크 위주의 서구권과 달리 가정식에

접목할 수 있는 식품 위주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임

■ (일본 닭고기 소비 증가) 일본의 식육가공품 시장 규모는 2015년 이후 해마다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기준 79.6억 달러로 2015년 대비 19.7% 성장한 수치를 보임

• 최근 일본의 가장 큰 식품 트렌드는 저탄수화물, 고단백으로 대표되는 건강한 먹거리이며,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노인 인구는 육류 소비를 멀리 했지만 닭고기의 항산화 성분 및 피로억제 등 효능이 알려지면서 닭고기 등 가금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냉동 및 포장 조리식품으로 치킨 기반 메뉴의 제품들이 출시됨


